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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만 20세 이후 중도 지체장애인이 된 사람들의 일상생활제한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2년 장애인 삶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만 20세 
이후 중도 지체장애인이 된 644명을 선별하였다. 분석은 SPSS와 Process Macro를 
사용했다. 분석결과, 첫째,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은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은 
우울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378이었으며,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는 0.089로,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으로 인해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
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지며, 향후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우울을 낮추고 자아존중
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및 개입 프로그램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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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지체장애인의 대부분은 성인기에 후천적 요인으로 인하여 중도 지체장
애인이 된다. 그러나 현재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인의 심리 자원 중 핵심 요인인 자아존중감
이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이 우울로 영향을 끼치는 과정에서 어떠한 매개효과
를 하는지 분석하여, 우울을 낮추고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개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2년 장애인 삶 패널조사’에 참여한 만 20세 
이후 중도 지체장애인이 된 644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일상생활제한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우울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은 일상생활제한을 인식함에 따라 우울로 
이어질 때, 자아존중감이 핵심적인 매개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긍정적인 심리 건강과 성공적인 재활을 
위해, 먼저 장애 발생 이전의 경험을 반영한 맞춤형 자아존중감 및 우울 측정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한 명확한 진단은 직무 전환/재설계 특화 프로그램 개발과 일자리 연계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우울 감소를 위해 경험 선배 멘토링 기반의 자아존중감 재구성 프로그램
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은 전국 단위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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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023년 12월 말 기준 2,633,262명이며, 이 중 약 43.7% 정도가 지체장애인에 해당
한다(보건복지부, 2024). 지체장애인의 98.5%는 후천적 요인인 사고나 질환 등으로 인하여 중도 지체장애인이 

되었으며, 이 중 만 20세 이후 후천적 장애발생비율이 86.5%였고, 성인기 초기인 만 20대부터 노년기가 되기 
전 만 50대까지의 후천적 장애발생비율이 62.5%로 보고된다(보건복지부 외, 2023). 이러한 현황을 통해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이 되는 주된 요인이 노인성 질환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중도 지체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과거에 쉽게 수행했던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생겨 역할상실을 경험하게 
되면서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다(김미숙 외, 2019). 이와 관련된 이론으로 Seligman et al.(1967)이 동물실험 

과정에서 발견한 학습된 무력감 이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던 경험이 
미래에 회피가 가능한 상황이 생겨도 회피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사람이 
오랜 시간 있게 되면, 자신감이 줄어들게 되고 현재 자신의 역량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포기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박재춘 외, 2019). 이로 인해 자신이 실패자라고 인식해 삶의 활력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최희철, 2020). 또한, 사회적 지위가 낮아졌다는 생각으로 형성된 자아정체성은 심각한 트라우마로 
발전해 재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김미숙 외, 2024).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우울을 더 심각하게 겪는다고 보고된 바 있는데(최희철, 2020), 전체인구 평균의 3배 
정도인 장애인의 12.4%가 지속적인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박문경 외, 2024). 다수의 지체장애인은 손상된 
부위가 시각적으로 노출되기에 심리적 위축, 낮은 자존감, 신체상 왜곡, 대인관계 회피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김
영미 외, 2019). 중도 지체장애인에게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는 신체적인 기능상실과 손상으로 인한 
우울인데(정문경, 2023), 다른 장애유형보다 우울에 더 취약하다(박기현 외, 2014). 중도 지체장애인은 장애 
발생 이후 주위의 편견을 경험하고, 장애 발생 이전에 존재했던 것의 상실감에 대한 수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김미숙 외, 2024). 우울은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이현주 외, 

2009; 이병화 외, 2023), 만 20세 이상 중도장애인 대상으로 연구한 이은실(2024)은 우울이 자살생각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중도 지체장애인의 심리 내적인 정서를 살펴보는 연구에서 우울 
변수에 관심 가질 필요성이 있다.

장애인의 우울을 심화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일상생활 도움 필요(일상생활제한), 가구소득, 장애인 차별 경험 
등이 있다(김정석 외, 2017). 반면에, 완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김영미 외, 2019), 장애수용(최희철, 

2023), 자아존중감(박병선, 2021; 박문경 외, 2024; 이형하, 2024), 회복탄력성, 신체적 자기효능감(심지선 
외, 2020) 등이 있었다.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무언가를 수행하거나 활동하는데 제약조
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에서 일상생활제한이 증가할수록 우울 수준 또한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는 보고를 일관적으로 하고 있다(박기현 외, 2014; 이형하, 2022; 박로사 외, 2025). 중도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기능의 어려움이 생길 경우 심리적 어려움에도 직결되어 영향을 준다(이은실, 2024). 이에 따라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이 겪게되는 일상생활제한은 직접적으로 우울로 이어지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됨을 예상할 수 
있다.

일상생활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단순하게 신체적 불편함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함에 있어 역할 상실과 무기력함을 야기시켜서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게 된다.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
했던 김미경(2024)은 일상생활제한과 자아존중감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어서, 일상생활제한이 자아존중
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현재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제한과 자아존중감을 살펴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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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미비하기에 본 연구를 통해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일상생활제한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를 본인 스스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Rosenberg, 1989). 지체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응에 도움을 준다는 특징이 있다(서주영 외, 2014). 장애인
에게 있어 자아존중감은 우울 수준을 감소시켜주는 주요한 내적 요인으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유창민, 2017; 

최희철, 2019). 특히 중도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도 자아존중감이 증가할수록 우울을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에(이상준 외, 2011),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변수가 자아존중감임을 알 수 있다. 중도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했던 정문경(2023)은 장애수용과 우울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적으로 매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은 우울을 낮추는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
에서 우울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심리적인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이 우울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우울을 낮추는 개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목표 변인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이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인이 된 이후에 중도 지체장애인이 된 대상만을 선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우울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과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수립에 근거자료로 제공하고, 실천적·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연구문제 1>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어떠한 매개효과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체장애인 중 중도 지체장애인의 비율은 98.5%이고, 만 20세 이후 후천적
으로 장애가 발생한 비율은 86.5%이며, 후천적 장애발생시기는 만 20대 11.1%, 만 30대 12.7%, 만 40대 19.7%, 

만 50대 19.0%, 만 60대 17.5%, 만 70대 이상 6.5%이다. 중도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했던 신별해 외(2024)

의 연구에서도 장애가 발생한 시기를 조사해보았는데 20대가 33.8%로 가장 많았고 30대 26.4%이고, 미성년자 
시기 21.2% 순으로 젊었을 때부터 중도 지체장애인이 된 사례가 많았다. 이른 시기에 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장기간 정신적·신체적 문제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나대웅 외, 2024).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외, 

2023)에 따르면 장애인 중 35.3%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80.1%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차별과 신체적 제약으로 중도 지체장애인 
삶 안에서 일상생활제한이 발생하여 신체적·정신적 불편함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뜻한다.

일상생활제한은 개인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고유한 상황 요인이며, 건강상태 중에서 개인적 차원에 해당하는 
우울에 영향을 준다(이형하, 2022). 일상생활제한을 WHO에서 환경과 사회를 고려하여 장애, 기능, 건강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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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인 ICF(이경준 외, 2020; 박로사, 2025)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장애인은 환경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참여
와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적인 능력 부족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장애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으로 본다(박로사 외, 2025). 하지만 현재 장애에 대하여 의료적인 접근에 초점을 두고 
있어 중도 지체장애인의 심리적 치유와 회복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상태이다(정문경, 2023).

이형하(2022)는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은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박로사 외(2025)는 
장애노인의 일상생활제한도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검증하였다. 이에 따라,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
의 일상생활제한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개인적·환경적 차원의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동안 대상자를 중도 지체장애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부족했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일상생활제한과 우울의 
직접적인 관계에만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장애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제한된 일상생활이 자아존중감 감소를 통하여 심화되는 우울의 간접 경로에 대한 
실증적 논의는 부족한 상태이다. 일상생활제한이 우울로 연결되는 통로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일상생활제한으로 발생되는 자아존중감 감소와 우울 증가를 해결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인 
개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중도 지체장애인의 우울

우울의 특징으로 동기 약화, 절망감, 신체 기능의 약화, 삶의 흥미 저하 등이 있다(전해숙 외, 2013). 우울은 
단일 증상으로 불쾌한 정서를 뜻하며, 심각한 상태로 발전된 우울 증후군의 경우에는 죄책감, 자의식, 완벽주의, 

걱정, 불안 등을 경험하게 된다(김영미, 2020). 장애인은 일 수행의 좌절, 부정적 자기인식, 사회적 지지 부족 
등으로 인해 비장애인들보다 우울을 접하게 될 확률이 높다(이상준 외, 2011).

중도 지체장애인은 자신이 비장애인이었던 당시를 회상하며, 신체 및 정서장애에 따른 심리적인 충격을 겪게 
된다(이은성 외, 2014). 이와 연관된 이론으로 Zubin et al.(1977)의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개인의 취약성과 상호작용하여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중도 지체장
애인의 우울은 장애가 발생되면서 형성된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발생되어 우울로 이어질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중도 척수장애인의 경우에 신체적인 기능상실과 손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초기에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서해정 외, 2019). 장애인의 특성상 우울을 경험하게 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
만, 중도 지체장애인 모두가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정문경, 2023).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정신건강 
점수를 조사해본 결과 60대 이상이 제일 높고 그다음 50대부터 20대까지 연령이 적을수록 그 순위 또한 낮았는
데, 이는 삶의 경륜과 경험이 쌓여야 우울감과 불안감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심지선 외, 2020).

우울은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관련이 있으며(전해숙 외, 2013), 자아존중감과도 상관관계가 있다(박문경 외, 

2024). 중도 지체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기능에 제약이 생기거나 상실되더라도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다고 생각
하는 자아 가치감을 잃지 않는다면, 자아존중감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우울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정문
경, 2023). 이는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더 큰 영향을 주고, 자아존중감을 거쳐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적은 영향력을 가지므로 부분매개효과
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중도 지체장애인의 우울을 이해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개입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능 상실과 좌절이라는 직접적 요인만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도 함께 복합적인 관계 안에서 살펴보
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보면 우울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데, 자아존
중감은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이라는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심리적인 완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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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제한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실제로는 어떠
한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한 실증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를 통해 이 관계를 검증하여, 자아존중
감 증진을 통하여 중도 지체장애인의 우울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입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중도 지체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존중, 전반적인 평가 및 수용으로 정의된다(김미경 외, 2022). 자아존중감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자신만의 원하는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으므로 장애인의 삶 안에서 매우 
중요하다(신서우 외, 2024). 장애 당사자가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달라진
다(고관우, 2022).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은 성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인 성공을 위한 매개체로 
작용하기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이달엽 외, 2019). 이와 연관된 이론으로 Beck(1967)의 인지적 취약성 이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평소에는 잠복된 상태로 있다가 특정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할 때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중도 지체장애인도 이 이론처럼 장애 이후 신체적 역할 상실을 경험하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겨 낮아진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우울이 높아지게 된다.

일상생활제한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김미경, 2024)에서 정신장애인이 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제
한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고민석(2019)의 연구에서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제한
이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관계에서는 그동안 상반
되는 관계라고 보고되었다(박병선, 2021; 박문경 외, 2024; 이형하, 2024). 중도 지체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이상준 외, 2011) 또한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우울 

수준이 낮으면 자아존중감은 높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 우울 수준이 낮아졌으며(정은혜 외, 2018), 지체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 우울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희철, 

2023).

자아존중감은 일상생활제한이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할 때 매개 역할을 했던 선행연구가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김미경(2024)의 연구와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민석(2019)의 연구에서 자아존중
감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매개 역할을 하여 우울에 영향을 주었던 선행연구도 있다. 중도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정문경(2023)은 장애수용과 우울 사이의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효과를 하였고, 

우울을 심리적인 장애로 발전시키지 않도록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고, 자아존중감을 유지시키거나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아존중감은 일상생활제한과 우울 변수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에게 주로 작용되는 스트레스인 일상생활제한은 우울과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 자아존중감을 매개 경로로 하여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정신장애인이나 산업
재해근로자 등의 타 장애 유형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천적인 장애로 느끼게 되는 역할 상실과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라는 경험을 통한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실증적인 검증은 현재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제한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로 이어지는 관계를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하여,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에게 맞춤형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과 실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에 독창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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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그림 1]처럼 설정하였다.

2. 분석 자료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하여 발표된 ‘장애인 삶 패널조사’의 5차(2022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장애인 삶 패널조사는 장애 등록 이후 삶의 변화(사회복귀, 장애수용, 가족구조)를 파악하고, 삶과 
연관되어 있는 건강실태, 소득수준, 사회참여, 복지욕구, 일상생활 등의 다양한 탐색을 통하여 향후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들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데이터의 일상생활제한 문항과 
자아존중감, 우울 문항에 모두 응답한 장애당사자 중 만 20세 이상자를 선별하였다. 특히 5차 데이터에서 확인이 
어려운 장애 유지 기간 및 후천적 발생 원인 정보는 ‘2018년 장애인 삶 패널조사’ 자료에서 추출하여 결합하였다. 

이를 통해 통제변수 성별, 연령, 장애정도, 최종학력, 장애 유지 기간(2022년 - 장애 발생 시기), 후천적 발생 
원인 그리고 혼인상태에 모두 응답한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 644명을 최종 분석 대상자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전북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IRB No. JBNU IRB 

2025-06-039).

3. 분석변수

1) 종속변수: 우울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우울이며 Radloff(1977)가 개발하였고, Kohout et al.(1993)이 축약한 척도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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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D 11문항 축약형 척도를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상당히 우울했다’,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와 같은 부정 문항 9개와 긍정 문항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비교적 잘 
지냈다’ 2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우울의 척도는 4점 척도(‘극히 드물다’=1, ‘가끔 있었다’=2, ‘종종 있었다’=3, 

‘대부분 그랬다’=4)로 구성되었다. 우울 척도의 긍정 문항은 역코딩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95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일상생활제한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일상생활제한이며,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8)의 호주에서 나타나는 장애와 
고령화 및 보호자에 관한 조사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일상생활제한 문항 14개 문항 중 일부를 활용하였다(김현지 
외, 2025). 지체장애인 특성인 신체적 관련 문항 ‘나는 다리나 발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다’, ‘나는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는데 제한이 있다’, ‘나는 무언가를 잡거나 들고 있는데 제한이 있다’ 신체적 제한 3문항과 ‘나는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제한이 있다’, ‘나는 무언가를 배우거나 이해하는데 제한이 있다’, ‘나는 불안, 우울해하는 
등 감정을 조절하는데 제한이 있다’ 정신적 제한 3문항을 포함하여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상생활제한의 
척도는 4점 척도(‘전혀 없음’=1, ‘거의 없는 편임’=2, ‘있는 편임’=3, ‘매우 많음’=4)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제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94로 나타났다.

3) 매개변수: 자아존중감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자아존중감이며, Rosenberg(1965)가 개발하였고 전병재(1974)가 한국어로 번안한 10문
항 척도를 활용하였다. 타인과 상호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협력적이며 본인이 자신을 가치가 있는 좋은 사람으
로 인식 등의 해당하는 긍정 문항 5개 문항과 자신은 패배자이고 자신이 쓸모없다는 생각 등의 부정 문항 5개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된다. 자아존중감의 척도는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항상 그렇다’=4)로 구성된다. 부정 문항은 역코딩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96으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성별, 연령, 장애정도, 최종학력, 혼인상태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장애정도, 최종학력, 혼인상태이다. 장애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구신실(2018)의 연구에서는 성별, 장애유형, 장애등급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김영학(2022)의 연구에서는 연령, 장애정도, 가구소득수준이 영향을 미쳤고, 남지현(2022)의 연구에서는 연령, 

학력, 장애정도, 근로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수경(2020)의 연구에서 연령, 성별, 혼인상태, 

장애정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선행연구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성별, 연령, 장애
정도, 최종학력, 혼인상태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을 위해 IBM사의 SPSS ver. 25.0을 활용하였다. 검증을 위한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먼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백분율과 빈도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매개변수에 관한 평균, 표준편차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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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일상생활제한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아존중감이 두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Hayes(2018)가 제안한 Process Macro 4번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부트
스트래핑을 실시하여 자아존중감이 가지는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살펴보았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재표본추출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표본을 모집단의 축소된 대표 표본으로 간주하여 원표본 내 관찰치를 반복적으로 복원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무작위 표본으로, 이 과정을 통해 반복 수행된 통계량의 표본 분포에 대한 경험적 
대표치가 설정되면 이를 활용해 추론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이다(오성은 외. 2021). 유의수준은 5%로 지정하였고 
부트스트래핑 반복 횟수는 5,000번으로 설정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 기술통계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전체 표본은 총 644명이며, 성별의 경우 남성이 51.4%(331명), 

여성이 48.6%(313명)로 남성이 더 많게 나타났다. 연령대는 60대가 50.8%(327명)로 가장 많았고, 50대 
21.0%(135명), 70대 이상 12.1%(78명), 40대 9.6%(62명), 30대 3.7%(24명), 20대 2.8%(18명) 순으로 많았다. 

장애 정도는 경증이 68.3%(440명), 중증이 31.7%(204명)로 경증이 더 많게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졸 
41.3%(266명), 초졸이하 21.6%(139명), 중졸 20.7%(133명), 전문대졸 이상 16.5%(106명) 순으로 많았
다. 평균 장애 유지 기간은 2022년 기준 9.99년이며, 후천적 발생 원인은 질병(질환) 45.5%(293명), 산업재해 
19.1%(123명), 교통사고 12.6%(81명), 기타 8.1%(52명), 가정 내 사고 7.8%(50명) 스포츠/취미 활동 
중 사고 4.7%(30명), 의료사고 2.3%(15명) 순으로 많았다. 혼인상태는 배우자 있음 68.6%(442명), 배우자 
없음 31.4%(202명)로 배우자 있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구분 빈도(n) 비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성 331 51.4 -

여성 313 48.6 -

연령대

20대 18 2.8

-

30대 24 3.7

40대 62 9.6

50대 135 21.0

60대 327 50.8

70대 이상 78 12.1

장애 정도
중증 204 31.7

-
경증 440 68.3

최종학력

초졸이하 139 21.6

-
중졸 133 20.7

고졸 266 41.3

전문대졸 이상 106 16.5

장애 유지 기간 평균
(표준편차)

644 - 9.99(7.98)

표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N=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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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특성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종속변수인 우울의 평균은 1.63(표준편차
=.55)점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일상생활제한의 평균은 1.57(표준편차=.51)점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2.75(표준편차=.41)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성별의 평균은 1.49(표준편차=.50), 연령의 평균
은 6.50(표준편차=1.12), 장애정도의 평균은 1.68(표준편차=.47), 최종학력의 평균은 1.53(표준편차
=1.01), 혼인상태의 평균은 .69(표준편차=.46)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변수의 정규분포 검증을 위해 왜도와 
첨도의 값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왜도는 절댓값 3 이하이고 첨도는 절댓값 8 이하로 나타나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울은 일상생활제한(r=.473,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자아존중감(r=-.447, p<.01)과는 유의하게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일상생활제한과 자아존중감 
간에 부적 상관관계(r=-0.361, p<.01)가 확인되었다.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장애정도, 최종학력, 혼인상태
도 함께 살펴보았다. 주요 변수 간 상관계수는 절대값 0.6을 넘지 않고, 모든 변수들의 VIF값을 확인해 본 결과, 

모든 변수의 값들은 3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변수 구분 빈도(n) 비율(%) 평균(표준편차)

후천적 발생 원인

질병(질환) 293 45.5

-

의료사고 15 2.3

스포츠/취미
활동 중 사고 30 4.7

교통사고 81 12.6

산업재해 123 19.1

가정 내 사고 50 7.8

기타 52 8.1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 442 68.6

-
배우자 없음 202 31.4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 왜도 첨도
우울 1.63 .55 4.00 1.00 1.124 1.544

일상생활제한 1.57 .51 3.86 1.00 1.286 1.688

자아존중감 2.75 .41 3.90 1.10 -.340 .557

성별 1.49 .50 2.00 1.00 .056 -2.003

연령 6.50 1.12 8.00 3.00 -1.187 1.393

장애정도 1.68 .47 2.00 1.00 -.790 -1.381

최종학력 1.53 1.01 3.00 .00 -.244 -1.054

혼인상태 .69 .46 1.00 .00 -.805 -1.356

표 2. 주요 변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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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8)

가 제안한 Process Macro 4번 모델을 사용하였다. 수행한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Model 1에서는 독립변수인 일상생활제한이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일상생활제한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β=-.272, p<.001).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제한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중증 장애인인 경우, 최종학력
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Model 2에서는 독립변수인 일상생활제한이 종속변수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일상생활제한은 우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35, p<.001).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제한이 높아질수록 우울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중증 장애인인 경우, 최종학력이 낮을
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Model 3에서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추가하여 일상생활제한과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직접적인 영향력은 낮아졌지만 독립변수인 일상생활제한은 우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β
=.353, p<.001).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일상생활제한과 반대로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β=-.302, 

p<.001). 이를 통해 일상생활제한의 영향력이 유지되면서 자아존중감의 유의한 영향이 확인됨에 따라, 일상생활
제한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우울 일상생활
제한

자아
존중감 성별 연령 장애정도 최종학력 혼인상태

우울 1

일상생활제한 .473** 1

자아존중감 -.447** -.361** 1

성별 .107** .039 -.056 1

연령 .004 .010 -.030 .072 1

장애정도 -.229** -.352** .297** .008 .150** 1

최종학력 -.097* -.031 .094* -.194** -.446 -.151** 1

혼인상태 -.120** -.049 .146** -.119** .270** .043 .014 1

*p<0.05, **p<0.01, ***p<0.001.

표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Model 1
(일상생활제한 → 자아존중감)

 Model 2
(일상생활제한 → 우울)

 Model 3
(일상생활제한 → 자아존중감 → 

우울)

구분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독
립
변
수

일상
생활
제한

-.221
(.031)

-.272
-7.122

***
.469

(.039)
.435

11.780
***

.380
(.039)

.353
9.672
***

매
개

자아
존중감

-.401
(.048)

-.302
-8.291

***

표 4. 연구모형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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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제한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
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 과정을 위해 5,000개의 재추출의 표본 수를 설정하여 매개
효과, 직접효과, 총 효과를 확인하였다. <표 5>와 같은 분석 결과가 나타났고,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고 
하한값(LLCI)와 상한값(ULCI) 값을 명시하였다(박채림, 2025). 이 중 핵심적인 부분인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있기 위해서는 0이 하한한계 값과 상한한계 값 사이에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 하한한계 
값 .055, 상한한계 값 .126으로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보다 일상생활제한이 자아
존중감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계수가 낮았으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유의미하여 부분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Model 1
(일상생활제한 → 자아존중감)

 Model 2
(일상생활제한 → 우울)

 Model 3
(일상생활제한 → 자아존중감 → 

우울)

구분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변
수

통
제
변
수

여성
(ref. 남성)

-.011
(.030)

-.013 -.360
.069

(.039)
.063 1.782

.065
(.037)

.059 1.756

연령
(ref. 20대)

-.022
(.016)

-.059 -1.397
-.005
(.020)

-.009 -.227
-.013
(.019)

-.027 -.697

경증
(ref. 중증)

.191
(.034)

.217
5.604
***

-.099
(.044)

-.085
-2.262

*
-.022
(.043)

-.019 -.524

최종학력
(ref. 
초졸이하)

.036
(.017)

.088
2.137

*
-.047
(.022)

-.087
-2.199

*
-.033
(.021)

-.061 -1.605

배우자 있음
(ref. 배우자
없음)

.122
(.033)

.138
3.645
***

-.099
(.043)

-.084
-2.302

*
-.050
(.041)

-.042 -1.211

Cons
(SE)

2.769
(.146)

18.960
***

1.115
(.188)

5.948
***

2.226
(.223)

9.983
***

R2 .196 .251 .324

F 22.146*** 30.373*** 38.000***

*p<0.05, **p<0.01, ***p<0.001.

매개 효과 계수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일상생활제한 → 자아존중감 → 우울
(간접효과: 매개효과)

.089 .018 .055 .126

일상생활제한 → 우울
(직접효과)

.380 .039 .303 .457

총 효과 .469 .040 .390 .547

표 5.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한 일상생활제한과 우울 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반복 횟수: 5,0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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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관계에서 자아존중
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실천적·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삶 패널조사 5차(2022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 20세 이후에 중도 지체장애인이 된 644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자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은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일상생활을 하며 겪게 되는 육체적·정신적 제한이 크다고 느낄수록 자기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나타내는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김미경(202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일상생활제한은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침을 재확인한다. 그러나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시기와의 현실 대비에서 오는 심리사회적 충격은 자아존중감 하락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체장애인이 아니었던 점과 갑작스럽게 역할을 상실했다는 점, 사회적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한순간의 사건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제한으로 인해 사회적 위축 
경험, 신체적 한 부위 이상의 상실로 인해 다른 신체 부위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진 점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심리사회적 재활을 하는데 있어 비장애인이었던 시기와 경험적 상실
감을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장애정도와 최종학력, 혼인상태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 중에서도 신체적 
제약 심화와 관련있는 장애정도가 중증장애인, 사회경제적 자원 중 하나인 최종학력이 낮은 사람, 정서적인 지지
체계인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 일상생활제한으로 인한 자아존중감 연결 취약성이 상승함을 나타낸다.

둘째,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과 우울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했던 박로사 외(2025)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들(박기현 외, 2014; 이형하, 2022)

과 결과가 일치하는데, 일상생활제한은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지하였다.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특징을 토대로 일상생활제한이 우울에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신체적 
부위 손상으로 인한 제약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손상된 부위의 회복이 자연적으
로 불가능하여 평생 동안 제약된 상태로 살아가야 하고, 절단으로 인해 중도 지체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절단된 
부위에서 느껴지는 환상통으로 인하여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보다 일상생활제한에서 오는 우울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이 우울에 미치는 관계에 더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신체적 제약의 심화 정도인 장애정도가 중증이고, 사회경제적 취약여부의 요소 중 하나인 최종학력이 낮은 사람, 

정서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 일상생활제한으로 인하여 우울의 심화 정도가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과 우울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우울 감소를 위하여 일상생활제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과 자아
존중감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전략을 함께 병행해야 함을 시사하기에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나아가, 정문경
(2023)이 중도 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우울의 관계에 있어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확인했던 것과 대비시켜보
면, 본 분석을 통하여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에게 있어서 우울로 연결되는 여러 경로에서 자아존중감은 핵심적인 
매개요인임을 재확인한 점이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분석과정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우울에 유의미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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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을 위한 비장애인과 장애인 경험 격차를 기반으로 설계한 맞춤형 심리 및 기능 

복합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은 비장애인이었던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신체적 기능에서 제약을 받는 느낌뿐만 아니라 노력을 통해 취득한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역할 
상실과 비장애인 시절 큰 무리없이 할 수 있었지만 장애인이 되어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기인하는 경험적 

상실감을 자아존중감 및 우울 측정 지표에 반영해야 한다. 이는 개별화된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재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개발된 평가 도구의 전국적 보급을 통해 지역에 관계없
는 보편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 완화 및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해 과거 경력 기반의 직무 전환/재설
계 특화 프로그램과 일자리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보편적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을 넘어, 비장애인 시기에 
축적했던 업무 노하우와 지식을 연계한 맞춤형 직무 전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상생활제한이 
초래하는 이동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간 유연 근무제와 재택 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 거주 하반신 지체장애인의 경우 출퇴근 혼잡 시간을 피하는 유연 근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원치 않는 직무를 배우는 방식이 아닌, 숙련된 경험을 살려 취업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전략이라는 점에서 중도 지체장애인의 역할 상실감을 줄이고 자아존중감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의 향상과 일상생활제한 해소를 위해, 경험 선배 
멘토링 기반 자아존중감 재구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가 표준화하여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에 흔히 알려져 있던 일반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 확충을 위한 제언이 아니다.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으로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험 선배를 통하여 초기 적응 단계의 당사자에게 높은 신뢰 기반의 심리적 
지지와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 역할 모델을 제공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멘토를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 전문 강사로 양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장애 등록 초기 단계에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구축하여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이 겪는 비장애인 시기와의 상실감과 우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후 연구를 위한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50대 이하에 중도 지체장애인이 되는 성인 지체장애인의 비율이 
62.5%였는데, 본 연구에서 분석된 대상자는 60대 이상이 60%를 상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다양한 
연령에 분포되어 있지 않고 노년기에 해당하는 연령에 많이 치우쳐져 있기에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 전체를 대표하
는 연구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추후 발표될 2차 자료 데이터를 통해 치중된 연령대가 아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케이스로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둘째, 성인이 되고 나서 중도 지체장애인이 되는 후천적 발생 원인 중 질병(질환)의 비율이 45.5%로 높으나 

명확한 질병명을 알 수 없고, 기타 8.1%에 해당하는 세부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좀 더 세분화된 
대책과 중도 지체장애인이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될 2차 데이터
에서 명확한 질병명을 표기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된다면 성인이 된 이후 중도 지체장애인이 되는 원인을 알 
수 있게 되어 이에 따른 예방책과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이 우울에 영향을 미칠 때 자아존중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보고된 결과로, 성인
이 되고 나서 지체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86.5%이기에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에 대한 
후속 연구가 앞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우울을 낮추고 자아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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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후천적 발생 원인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길 
기대한다.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414

황재민은 전북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통합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장애인복지, 
정신건강, 사회복지행정이다.

(E-mail: hjm06@naver.com)



보건사회연구 45(4), 2025, 400-418

415

참고문헌

고관우. (2022). 장애인의 SNS 활용인식이 장애극복에 미치는 영향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의 구조관계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연구, 13(2), 247-280. https://dx.doi.org/10.36064/koddi.2022.13.2.009

고민석. (2019).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수행 장애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복지, 21(1), 27-49. 

https://dx.doi.org/10.23948/kshw.2019.03.21.1.27

구신실. (2018). 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1(3), 67-90. https://dx.doi.org/10.20971/kcpmd.2018.61.3.67

김미경, 서미경. (2022). 정신장애인의 장애 경험과 극복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복지연구, 
13(1), 143-168. https://dx.doi.org/10.36064/koddi.2022.13.1.006

김미경. (2024). 정신장애인의 증상으로 인한 제한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인권 인식의 매개효과. 생명연구, 
74, 77-102.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

T003141284

김미숙, 서수균. (2019). 중도 지체장애인의 자기수용과 삶의 만족에 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30(4), 3-21. https://d

x.doi.org/10.16881/jss.2019.10.30.4.3

김미숙, 서수균. (2024). 중도 지체장애인의 낙인 경험과 대처에 대한 질적연구: 교통사고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6(4), 1759-1802. https://dx.doi.org/10.23844/kjcp.2024.11.36.4.1759

김영미, 김혜리, 최희철. (2019). 지체장애인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우울 증상 사이의 종단적 관계.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2(4), 103-121. https://dx.doi.org/10.20971/kcpmd.2019.62.4.103

김영미. (2020). 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 자존감, 우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종단적 효과.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3(4), 

1-20. https://dx.doi.org/10.20971/kcpmd.2020.63.4.1

김영학. (2022). 장애인 차별 경험과 우울감의 관계 연구: 종교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5(3), 

141-160. https://dx.doi.org/10.20971/kcpmd.2022.65.3.141

김정석, 신유리, 노승현. (2017). 중고령 장애인의 우울 영향요인 연구: 중년기와 고령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54, 77-96. https://dx.doi.org/10.17939/hushss.2017..54.005

김현지, 김태용, 현지원. (2025). 장애인삶 패널조사 이용자 안내서(1차-6차). 서울:한국장애인개발원.

나대웅, 이정화. (2024). 여성 1인가구 중고령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주관적 건강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관계만족도
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연구, 15(2), 53-87. https://dx.doi.org/10.36064/koddi.2024.15.2.003

남지현. (2022). 지체장애인의 주거빈곤이 외출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 모형비교를 통한 검증 -. 한국장애인복지학, 58(5

8), 61-85. https://dx.doi.org/10.22779/kadw.2022.58.58.61

박기현, 윤치연. (2014).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지체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심리행동연구, 6(1), 1-1

4.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0505

박로사, 이미경. (2025). 장애노인의 일상생활제한과 우울 증상의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의 조절효과. 한국노년학, 45(1), 39-

54. https://dx.doi.org/10.31888/JKGS.2025.45.1.039

박문경, 정영희. (2024). 성인 지체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장애 수용 및 우울간의 관련성. 미래기술융합논문지, 3(3), 1-7. 

https://doi.org/10.23152/jatc.2024.03.03.001

박병선. (2021).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활용한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인과관계 검증: 성별과 연령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4(0), 93-113.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960275

박재춘, 김주섭. (2019). 취업스트레스, 학습된 무력감, 구직효능감 및취업준비행동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4), 

457-482. https://dx.doi.org/10.22251/jlcci.2019.19.14.457

박채림. (2025). 청년의 사회 갈등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5(2), 

http://dx.doi.org/10.36064/koddi.2022.13.2.009
http://dx.doi.org/10.23948/kshw.2019.03.21.1.27
http://dx.doi.org/10.20971/kcpmd.2018.61.3.67
http://dx.doi.org/10.36064/koddi.2022.13.1.00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14128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141284
http://dx.doi.org/10.23844/kjcp.2024.11.36.4.1759
http://dx.doi.org/10.20971/kcpmd.2019.62.4.103
http://dx.doi.org/10.20971/kcpmd.2020.63.4.1
http://dx.doi.org/10.20971/kcpmd.2022.65.3.141
http://dx.doi.org/10.17939/hushss.2017..54.005
http://dx.doi.org/10.36064/koddi.2024.15.2.003
http://dx.doi.org/10.22779/kadw.2022.58.58.61
http://dx.doi.org/10.31888/JKGS.2025.45.1.039
https://doi.org/10.23152/jatc.2024.03.03.001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960275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416

262-281.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2.262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24). 장애인등록현황(2023년.12월말 기준).

서주영, 김자경, 신혜정. (2014). 지체장애성인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응, 문해 능력 간의 관계.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7(4), 

137-15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

1921601

서해정, 이수연. (2019). 중증․중도장애인 가족지원 방안-척수장애인 가족을 중심으로. 2019년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고서, 1-

12.

신별해, 최진혁. (2024). 장애로 인한 차별이 후천적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참여의 조절효과.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7(2), 93-107. https://dx.doi.org/10.20971/kcpmd.2024.67.2.93

신서우, 현옥주. (2024).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차별경험 잠재계층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남성, 여성의 다집단 성장혼합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66(66), 233-26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

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157729

심지선, 안민권, 안진경. (2020).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0), 259-280. https://dx.doi.org/10.22251/jlcci.2020.20.20.259

오성은, 김한성. (2021).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차별 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
애인복지학, 52(52), 135-163. https://dx.doi.org/10.22779/kadw.2021.52.52.135

유창민. (2017).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우울 불형평 정도: 2006년부터 10년간의 변화궤적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2), 

150-183. https://dx.doi.org/10.15709/hswr.2017.37.2.150

이경준, 최윤영. (2020). 최신 장애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이달엽, 전가영. (2019). 장애인 직업만족, 일상생활 만족,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구: 제 8차 고용패널을 중심으로. 제13회 국제다
문화의사소통학회 & 한국발달장애재활학회 공동학술대회, 125-128.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3854

이병화, 김준범. (2023). 고령장애인의 우울, 신체적 기능,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이 자살위험에 미치는 영향: 삼원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61(61), 127-149. https://dx.doi.org/10.22779/kadw.2023.61.61.127

이상준, 안수영. (2011).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중도 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장애와 고용, 21(3), 239-266. https://dx.doi.org/10.15707/disem.2011.21.3.010

이은성, 이순자. (2014). 중도(中途) 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자립과정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7
(2), 173-200. https://dx.doi.org/10.20971/kcpmd.2014.57.2.173

이은실. (2024). 중도장애인의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장애수용의 조절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32(2), 411-429. 

https://dx.doi.org/10.22924/jhss.32.2.202405.018

이현주, 강상경. (2009). 장애인의 스트레스, 심리사회적 자원, 및 우울의 관계 - 한국복지패널 장애인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3, 193-217.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2852020

이형하. (2022).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이 위급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주거환경의 다중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2(9), 678-688. https://dx.doi.org/10.5392/JKCA.2022.22.09.678

이형하. (2024). 장애인의 우울궤적 유형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 성장혼합모형(Growth Mixed Model)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리뷰, 9(4), 17-41. https://dx.doi.org/10.48033/jss.9.4.2

임수경. (2020). 사회적 자본이 고령장애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장애유지기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례관리연구, 11(1), 

71-88.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50028109285

전병재. (1974). 자아개념: 측정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1), 107-130.

전해숙, 강상경. (2013). 장애인의 우울궤적 관련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재활복지, 17(2), 41-67. https://scholar.kyob

obook.co.kr/article/detail/4010023602572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2160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21601
http://dx.doi.org/10.20971/kcpmd.2024.67.2.9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15772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157729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20.259
http://dx.doi.org/10.15709/hswr.2017.37.2.150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3854
http://dx.doi.org/10.22779/kadw.2023.61.61.127
http://dx.doi.org/10.15707/disem.2011.21.3.010
http://dx.doi.org/10.20971/kcpmd.2014.57.2.173
http://dx.doi.org/10.22924/jhss.32.2.202405.018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2852020
http://dx.doi.org/10.5392/JKCA.2022.22.09.678
http://dx.doi.org/10.48033/jss.9.4.2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50028109285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10023602572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10023602572


보건사회연구 45(4), 2025, 400-418

417

정문경. (2023). 중도 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건강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4(1), 545-560. https://dx.doi.org/10.22143/HSS21.14.1.39

정은혜, 윤명숙. (2018). 노년기 장애인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우울의 구조적 관계: 노령화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의 비교. 한국노년학, 38(3), 645-666. https://dx.doi.org/10.31888/JKGS.2018.38.3.

645

최희철. (2019). 성인기 지체장애인의 자기존중감과 우울 증상 사이의 상호순환 관계.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2(3), 55-7

4. https://dx.doi.org/10.20971/kcpmd.2019.62.3.55

최희철. (2020). 지체장애인의 우울의 변화궤적과 예측요인.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3(1), 43-64. https://dx.doi.org/1

0.20971/kcpmd.2020.63.1.43

최희철. (2023). 지체장애 학생의 자아존중감, 장애수용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 지체.중복.건강장애연
구, 66(4), 75-93. https://dx.doi.org/10.20971/kcpmd.2023.66.4.75

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2022 장애인삶 패널조사. 서울:한국장애인개발원.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8). Disability, Ageing and Carers, Australia: Summary of Findings. ABS. https://www.abs.g

ov.au/statistics/health/disability/disability-ageing-and-carers-australia-summary-findings/2018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Harper & Row.

Hayes, A. (2018). Partial, conditional, and moderated moderated mediation: Quantification, inference, and interpret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85, 4-40. https://doi.org/10.1080/03637751.2017.1352100

Kohout, F. J., Berkman, L. F., Evans, D. A., & J. Cornoni-Huntley. (1993). Two shorter forms of the CES-DDepression 

symptoms index. Journal of Aging and Health, 5(2), 179-193. https://doi.org/10.1177/089826439300500202

Radloff, L. S. (1977). The CES-Dscale: Aself-report depressionscale for research in the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https://doi.org/10.1177/014662167700100306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senberg, M. (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Connecticut: Wesleyan University Press.

Seligman, M. E., & Maier, S. F. (1967). Failure to escape traumatic shock.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74(1), 

1-9. https://doi.org/10.1037/h0024514

Zubin, J., & Spring, B. (1977). Vulnerability: A new view of schizop hreni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6(2), 103-12

6. https://doi.org/10.1037/0021-843X.86.2.103

http://dx.doi.org/10.22143/HSS21.14.1.39
http://dx.doi.org/10.31888/JKGS.2018.38.3.645
http://dx.doi.org/10.31888/JKGS.2018.38.3.645
http://dx.doi.org/10.20971/kcpmd.2019.62.3.55
http://dx.doi.org/10.20971/kcpmd.2020.63.1.43
http://dx.doi.org/10.20971/kcpmd.2020.63.1.43
http://dx.doi.org/10.20971/kcpmd.2023.66.4.75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418

Effect of Daily Life Restrictions on Depression in  Adult With 
Acquired Physical Disabilitie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Hwang, Jae Min1

1Je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daily life restrictions on depression 

among people who acquired physical disabilities as adults,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The analysis used data on 644 adults who 

acquired physical disabilities after age 20, drawn from the ‘2022 Panel Survey 

on Disability Life’ conducted by the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and the Process Macro. The 

results indicated that: (1), daily life restrictions negatively impacted self-esteem; 

(2) daily life restriction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and (3) daily 

life restrictions influenced depression both directly (effect=0.378) and indirectly 

via self-esteem (effect=0.089), demonstrating a partial mediation effect. This 

study is academically significant in that it empirically confirms the effects of 

daily life restrictions on depression and self-esteem among adults with acquired 

physical disabilities and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The findings can serve 

as a foundation for developing customized policies and intervention programs 

aimed at reducing depression and enhancing self-esteem in this population.

Keywords: Adults With Acquired Physical Disabilities,  Daily Life Restrictions, Depression, 
Self-Esteem


